
러시아 석유기업 자본주의 경영
Yukos·TNK 등 200 1년 주가 급등 … 주주이익 중시에 투명경영

최근 러시아 국영기업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특히, 러시아 석유기업들이 세계적 투자가들의 관

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1년 석유기업 Yukos의 주가는 2배 급등했다. 뿐만 아니라 Lukoil, Surgutneftegaz,

TNK 등의 주가도 급등했다. 석유기업 사장들이 서유럽의 투자자들의 위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러시아 2위 석유기업인 Yukos는 구 소련이 개방된 이후 서구 투자자들의 인수공세에도 불구하고 성사되지 못했다.

Yukos는 지분이 매우 불안하고 은행들이 고의로 부도를 내고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으로 서유럽 국가들의 비난을 받

아왔다.

옐친정권 당시 총리를 역임했던 아나톨리 추바이스는 현재 전기 독점기업인 UES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러시아 기

업들의 질적 수준이 지난 2-3년간 크게 개선됐고 주주들이 존중되고 있으며 임원들도 회사 운영이 투명해야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일부 기업들은 몇년간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처음에는 구 소련 붕괴 이후 과두 정치인들이 대부분의 국

영기업들을 장악했으나 지금은 정치적 영역보다는 자기 그룹의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지도력 때문인데 푸틴은 세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개적으로 측면 지원하면서 이

익금을 기업인수자금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그 결과 Sibneft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알루미늄 생산기업인 Russkij Akuminium의 지분을 획득했고 자동차 기업,

항공기업 지분도 획득했다.

러시아의 주요 일간지인 Moscow Times는 이를 National Shopping라고 표현했다.

러시아 석유기업 현황 (단위: 100만M/T, 10억달러)

자료) HB-Recherchen

한편, 대부분의 러시아 분석가들도 10년 내에 러시아 석유기업들이 세계적인 석유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분의 석유기업들은 최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의 IR 부서를 만들었고 서유럽 출신의 매니저를 영입하기도

했다.

2001년에도 러시아 석유기업들은 유가 하락과 높은 석유 수출세에도 불구하고 2000년 수준의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러시아 석유 생산량도 사상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학저널 석유화학 담당 박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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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생산 이익

2000 2001 2000 2001
Lukoil 77.7 83.0 3.30 2.77
Yukos 49.6 57.5 3.30 3.30
Surgutneftegaz 40.6 44.0 2.50 -
TNK 28.6 30.2 1.55 -
Sibneft 17.2 18.0 0.67 1.10


